
다섯 번째 이야기. 선비가 피해야 하는 마음 : 사사로운 욕심 

[1] 나의 일상을 방해하는 것, 욕구와 욕망 
 당신이 학생이라면 공부에 집중이 안 될 때, 직장인이라면 일에 집중이 안 될 때 눈을 감고 
생각해 보라. 내 머릿속에 공부나 일이 아닌 어떤 생각이 자꾸 떠오르는지. 어떤 생각이 끼어
들어 나의 집중력을 흐트러뜨리는지를 보아라. 오늘 아침에 목격한 일에 대한 걱정일 수도 있
고, 배고픔일 수도 있다. 혹은 어젯밤 길을 가다 본 예쁜 옷에 대한 생각일 수도 있다. 내가 
의식하지 못한 사이에 이런 생각들이 나의 공부나 일을 방해하고 있던 것이다. 
 집중을 방해하는 요소 중 유학자들이 특히 경계했던 것이 ‘하고자 하는 마음’, 즉 ‘욕’이다. 
이 ‘욕’은 두 가지로 나뉠 수 있는데, 하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기본적인 욕구
이다. 대표적으로 식욕, 수면욕 등이 욕구에 속하는데, 이는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
을 채우기 위해 가져야 하는 마음이다. 
  다른 하나는 불필요한 것으로 우리는 이것을 ‘욕심’ 혹은 ‘욕망’이라고 부른다. 영어도 두 
표현은 달리 쓰는데 욕구는 need를 사용하고, 욕망은 desire을 사용해 어감의 차이를 둔다. 
욕망에 대한 사전학적 정의는 ‘충족이 가능한 생물학적 욕구나 요구와 달리 충족될 수 없는 
사회적 구성물로 다른 주체들과의 상호관계 속에서 그리고 이 주체들을 매개로 삼아 욕망의 
양상과 대상이 달라진다.’이다. ‘충족될 수 없는’이 포인트다. 욕망이라는 단어가 가진 특정 자
체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욕망의 앞에 ‘끊임없는’이라는 수식어를 사용하여 ‘끊임없이 욕망
을 탐하다 결국 망하게 된다’는 표현으로 사용한다. 
 율곡 이이는 이 두 가지 욕심을 나누어 보면서 아래와 같이 말했다. 
“ 질욕(窒慾)이라 할 때의 욕(慾)은 오로지 사욕(私欲)을 가리켜 말한 것이나, 과욕(寡欲)이라 
할 때의 욕은 마음의 욕심내는 바를 통틀어 다 가리켜 말한 것입니다. 그 때문에 사람에게 없
을 수는 없다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욕심이 불어나는데도 절제하지 않으면 그것이 곧 사욕입
니다.”라고 하였다.
 질욕은 욕심을 막아 없애라는 것이다. 과욕은 욕심을 적게 가지라는 것이다. 막아 없애야 하
는 욕심은 사욕이고, 적게 가져야 하는 것은 마음의 욕심내는 바를 통틀어 말한다. 앞에서 말
했던 용어들로 정리를 해보면 질욕의 욕심은 욕망, desire에 해당하고 과욕의 욕심은 욕구, 
need에 속한다. 율곡 이이는 이 두 가지를 나눠 이야기하면서도 만일 욕구를 제어하지 않으
면 결국 욕망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경고했다. 따라서 욕구든, 욕망이든 선비들에게는 모두 
경계의 대상으로서 항상 마음공부를 통해 제어해야 하는 것이다. 

[2] 재산에 대한 욕망 
 만약 욕구나 욕망을 제어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성조 대 신정(申瀞)의 이야기이다. 

 신정(申瀞)은 문충공(文忠公) 숙주(叔舟)의 아들인데, 나이 30도 되기 전에 이미 재상의 반열
에 올랐다. 일찍이 이조 참판(李朝參判)으로서 좌리정훈(佐理正勳)에 기록되어 공신이 받아야 
할 노비는 정수대로 이미 다 받았다. 고령현(高靈縣)에 사노(寺奴) 부자(父子)가 살고 있는데 
한 도(道)에서 제일 부자라는 것을 듣고 그들을 차지하려고 계획을 하다가 어찌할 방법이 없
자, 드디어 어보(御寶)를 위조해서 공문(公文)을 내어 독촉하다가 일이 탄로되어 옥에 갇혔다.
 성묘(成廟, 성조)는 매양 신숙주의 공로를 생각해서 그의 죽음을 면하게 해주려고 했다. 어느 
날 밖에 거동하다가, 금부(禁府)의 앞길에서 연(輦)을 멈추고 신정을 명하여 앞에 불러오게 하



여 순순하게 하교하기를, 
 “네가 대 훈신의 아들로서 지금 사형을 받게 되었으니 내가 몹시 측은하게 여긴다. 네가 만
일 진실을 말하고 잘못을 뉘우친다면 지금이라도 너를 석방하여 네 아버지의 훈로에 보답하려 
한다.”했다. 
 그러나 신정은 어려서부터 귀하게만 자라서 성질이 교만했다. 얼굴에 오히려 분한 기색을 띠
고 한결같이 숨기는 것이었다. 그래서 성묘(成廟)는 이르기를, 
 “미련하게 고집이 있는 사람이로군!”
하고, 도로 하옥시키도록 명하고 금부(禁府)로 하여금 그의 죄상을 의논하게 했다. 이때 판부
사 강희맹(姜希孟) 등이 아뢰기를, 
 “신정은 몸이 재상에 있으면서 어보를 위조했으니, 법에 비추어 마땅히 죽여야 합니다.”
하니, 성묘는 즉시 이를 윤허하였다. 
 신정의 집이 우리 마을 안에 있었다. 그래서 그 자손들에게 ‘어보를 위조한 것은 그의 집사
람이 한 일이요, 신정은 실상 모르는 일이다.’라는 내용을 들었다. 그 뒤에 나는 동지춘추(同
知春秋)로서 실록의 사신론(史臣論)을 보았는데, 거기에, “신숙주는 공로가 사직(社稷)에 있었
는데, 그 시체가 식기도 전에 그 아들 신성이 제명대로 죽지 못했으니 애석한 일이다.”하였다. 
이로 보아 그 자손들이 한 말이 거짓이 아닐 듯하였다. 

 임금이 아버지의 공로를 인정하여 아들에게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정은 자신의 욕심
에 또다시 거짓을 고하고 만다. 이덕형은 ‘사실은 그 아내의 짓이었다.’라고 글을 마치고 있지
만 그렇다고 해도 신정의 죄가 사라지지는 않는다. 만일 그가 아내의 짓임을 알았다면 임금이 
추문했을 때 사실을 고했어야 하는데, 아내를 아끼는 마음 때문이었는지 또 거짓을 고했기 때
문이다. 안타깝지만 그는 재산에 대한 욕심으로 인해 아버지인 신숙주의 명예마저 실추시키고 
말았다. 
 신정이 재산에 대한 욕심으로 아버지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면, 이성에 대한 욕심으로 인해 임
금의 신뢰를 잃은 송평의 이야기도 있다.  

 송평(宋枰)은 역시 우리 마을 사람이다. 일찍이 조지서 별제(造紙署別提)로 있을 때 의녀(醫
女) 하나를 첩으로 두었다. 그는 자문지(咨文紙)한 장으로 전모(剪帽)(를) 만들어서 그 여인에
게 주었다. 대관(臺官) 중에 그 여인을 데리고 살던 자가 있었는데, 그 혐의로 송평을 탄핵하
여 장죄(贓罪)로써 하옥시켰다. 송평은 본래 성질이 굳셌다. 발끈 성을 내어 말하기를, 
 “내 비록 죽을지언정 어찌 이 형장(刑杖)을 받는단 말이냐?”  
하고, 이에 죄를 받고 말았으므로, 드디어 장안(贓案)에 기록되어 그 자손이 금고(禁錮)되었다. 
그리하여 그의 증손 송복견(宋福堅)이 문과에 올랐으나 청현(淸顯)한 벼슬자리에 나가지 못하
고 시원치 않은 반열로만 돌다가 통례(通禮)로서 당상관에 올랐으며, 현손 송거(宋鐻)가 비로
소 주서(注書)와 양사(兩司)가 되었으나, 겨우 시정(寺正)으로 그치고 말았다. 송평이 녹안(錄
案)된 지 3년 후 성묘(成廟)가 경연에 납시어 좌우에게 묻기를, 
 “송평은 필경 그 계집을 버렸겠지?”  
하니, 좌우가 대답하기를, 
 “지금도 오히려 집에 데리고 있다고 합니다.”  
했다. 이 말을 듣고 성묘는 아무 말도 없었다. 
 대개 송평은 종이 한 장 때문에 몸이 큰 죄에 빠지고 그 오명을 자손에게까지 전해지게 하였



다. 성묘가 일찍이 그 죄를 용서해 주고자 하여 이렇게 물었건만, 송평은 오히려 뉘우치지 않
았으니, 계집에게 혹해서 그 본마음까지 잃은 자라 할 수 있다.
 
 송평은 여성에 대한 마음을 접지 못해 자손 대대로 피해를 입게 되었다. 의녀를 첩으로 둔 
그의 행동이 그렇게 잘못된 것일까? 왜 이렇게 선비들은 작은 욕심 하나를 경계했던 것일까? 
맹자는 말했다. “본심을 기르는 데에 욕심을 적게 하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다. 그 사람
됨이 욕심이 적으면 본심을 보존하지 못하는 일이 있더라도 (그런 경우가) 많지는 않을 것이
요, 그 사람됨이 욕심이 많으면 본심을 보존하는 뜻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경우가) 많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일반적으로 욕심은 우리의 감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사지에서 느껴지는 배고픔과 
같은 욕구이다. 선비들의 욕심 경계는 극성맞다. 그들은 욕심을 ‘탐닉하는 것’에서 나아가 ‘잠
시라도 솔깃한 마음’이 있을 때라고 정의했다. 솔깃한 마음은 이내 탐닉하는 마음으로 자라기 
쉽게 하기 때문에 경계한 것일까(?) 

[3] 욕심, 어리석음의 시작 
 윤생(尹生)이란 자는 부마(駙馬)의 손자요 재상의 사위로서 권세와 부가 당시에 제일이었다. 
귀한 집에서 자라고도 글 한 줄도 읽지 않았으며 성질이 교만하고 어리석어서 인간에게 곤궁
한 일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날마다 도박과 주색으로 스스로 즐기고, 함께 사귀는 자는 
모두 무뢰하고 사납고 패역스러운 무리들이었다. 또 몹시 화초를 좋아해서 만일 남의 집에 기
이한 꽃이나 이상한 새가 있다는 말을 들으면 가격의 많고 적은 것을 가릴 것 없이 반드시 사 
왔다. 
 이웃집의 서생 하나가 일찍이 윤씨 집에 궁에서 내려준 『자치강목(資治綱目)』이 있는 것을 
보고 이것을 얻고 싶었으나 꾀가 나지 않았다. 마침 그의 장인이 호서(湖西)의 고을 원이 되어 
왜철쭉 화분 하나를 얻어 가지고 왔다. 그래서 서생은 이것을 기화(奇貨)로 삼아 윤씨 집의 
『자치강목』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이때 아무리 이름 있는 집이라도 이 꽃은 몹시 드물
었고, 늦은 봄이 되자 수많은 꽃이 가지에 가득하여 붉은빛이 만발하였다. 이에 윤생을 불러
다가 보이니, 윤생은 몹시 놀라고 이상히 여겨 말하기를,
 “이 꽃은 내가 얻으려 한 지가 오래인데, 그대는 이것을 어디에서 구해왔소? 청컨대 어느 물
건이고 줄 테니 서로 바꾸도록 합시다.”  
했다. 그러나 서생은 거짓으로, 
 “나도 역시 전 재산을 기울여 새로 얻어서 사랑하고 아끼지를 마지않는데 어떻게 남에게 준
단 말이오?”
하니, 윤생은 또 말하기를,
 “내게 시정(市井)의 부자 종이 있는데 그중에서 나이 적은 자 한 사람을 골라서 서로 바꾸지 
않으려오?”
하였다. 서생은 이미 윤생이 크게 욕심내는 것을 알고 이에 말하기를, 
“그대와 나 사이에 어찌 물건값을 가지고 따지겠소? 다만 들으니 그대 집에 『자치강목』이 있
다는데, 이 책이 비록 귀한 것은 아니지만 내가 자식에게 가르치려는 것이니, 이 물건과 바꾸
는 것이 어떻겠소?” 
하니, 윤생이 크게 기뻐하여 드디어 책 전질을 가지고 와서 꽃을 가지고 갔다. 그리고 그 꽃
을 뜰가에 놓아두고 자못 득의만면한 표정을 지었다. 



 또 한 사람이 잘 길들인 새끼 사슴 한 마리를 조롱에 담아 가지고 왔다. 윤생은 면포 (綿布) 
세 단을 주고 바꾸자고 했다. 그러자 그 사람은 말하기를, 
 “어떤 재상의 집에서 청동화로를 주고 사자는 것도 나는 그것이 적다고 해서 팔지 않았는데, 
하물며 이런 면포를 받고 팔겠는가?” 
하면서 도로 가지고 가려는 척을 하니, 이에 윤생은 큰 화로를 내주고 바꿨다. 그 사람은 곧
장 짊어지고 달아나 버렸으니 그의 어리석고 망령된 것이 대부분 이와 같았다. 
 이리하여 노비와 전답으로는 모두 광대 놀이하는 복식(服飾)을 사고, 그릇이나 책은 꽃과 짐
승과 바꾸느라고 모두 없애버렸다. 집 재산은 다 없어지고 방안은 텅 비자 이에 비로소 노량
(鷺粱)에 있는 이름난 정자를 팔아서 겨우 1년을 지내고 또 성 남쪽에 있는 좋은 집을 팔았으
며, 마침내는 집을 빌어서 살게 되었다. 그래도 오히려 훈신(勳臣)의 종손이라 해서 번(番)을 
들고 녹(祿)을 받아 근근이 살아 나가면서 해진 옷에 초립(草笠)을 쓰고 원근길을 걸어 다녔
다. 당시에 패가(敗家)한 집 자식들을 두루 헤아려 보더라도 반드시 윤생이 우두머리가 될 것
이다. 내 처가가 윤생의 집과 이웃이라서 그 일을 자세히 들었기 때문에 그 대강을 여기에 적
어서 세가(世家) 자제들이 부만 믿고 배우지 않는 자의 경계가 되도록 하는 바이다. 

 윤생은 이미 가지고 있는 부의 가치를 알지 못했다. 자신이 갖지 못한 것 중 ‘즐길 것’만을 
탐하느라 선조들이 쌓아둔 부를 잃고야 말았다. 욕심은 그를 어리석게 만들었고, 그 어리석음
이 그의 욕심을 싹 틔웠다. 이렇게 작은 마음에 휘둘려 많은 것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욕심을 
제거하는 공부, 적게 갖는 공부가 필요하다. 율곡 이이는 본래 타고난 기질을 고치고 양심(良
心)을 기른다면 저절로 이 욕심을 적게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것이 선비가 해야 하는 
마음공부 중 하나인 것이다. 


